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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대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이용자가 가진 정보요구와 

정보행위를 탐색하였다. 질적 데이터의 내용분석 결과,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사회, 교육, 연구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

서, ‘적합성, 최신성, 고유성, 신뢰성, 현장성, 편의성’의 6가지 특성을 띠는 심층적 정보요구를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매체와 인적자원, 그리고 장소매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행위를 수행하는 

가운데, 참여자들의 신분이나 주제분야, 소속대학을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정보문제로서 ‘개개인의 미디어․

정보활용역량 차이, 대학간 자원인프라 격차, 저작권과 소통채널의 문제’ 등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향성으로 ‘개인화된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서비스, 정보요구 특성에 부합하는 장소매체로서의 도서관, 

인적교류장소로서 자원인프라플랫폼, 접근성 높은 정보매체 활용지원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user’s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behavior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 library services. The content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showed that the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have six types of information needs such as ‘suitability, up-to-dateness, 

uniqueness, reliability, practicality, and convenience’ while going through societal, educational, and 

research-related changes. Interview participants solved their information needs by acquiring the 

resources necessary for each individual’s task through information behaviors using information media, 

human resources and the places. Each participant tried to solve his/her information problem through 

individual efforts based on their different media and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i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esented four directions in the development of academic library services. 

They are an personalized information literacy service, a space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needs, an infrastructure platform for exchanging human resources, and an accessible support service 

for utilizing informati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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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의 심장, 지

식의 보고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상을 요구하는 오늘

날에는 이러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지식을 창출

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며, 다학

문 간의 융합을 견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내 다양한 이용자들의 정

보요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경험하고 소통하고 창조하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

발해나갈 필요가 있다(장윤금 외, 2018).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를 개발하기 위해 신분, 주제분야, 소속대학과 

같은 이용자의 범주적 특성을 뛰어넘어 대학도

서관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학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

으로 이용자들이 갖는 정보요구와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수행하는 정보행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교육, 연구, 학습과 관련한 활동을 

면밀히 탐색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정보요구, 정보행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

로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RQ 1. 참여자는 대학의 환경변화를 어떠

한 경험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가?

∙RQ 2. 참여자는 환경변화 속에서 정보요

구를 어떠한 특성으로서 인식하고 있는가?

∙RQ 3. 참여자는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

해 어떠한 정보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문제를 겪고 있

는가?

2. 이론적 배경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행위는 개인이 처

한 상황, 관심 분야, 개인적 선호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정

보요구와 특성, 정보탐색 행위를 파악하고 이

해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에서 효율적인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인식 하에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

구는 학문의 주제분야와 대학구성원의 신분별로 

주로 수행되어 왔다. 주제분야별 연구자의 이용

행태에 관하여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각 주제분야의 연구자

들은 디지털환경에 따른 정보이용의 변화를 보

이면서, 주제분야, 신분 및 직위 등에 따라 정보

요구 및 이용행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이란주, 김수진, 2015). 

과학분야의 이용자들은 전자저널과 웹 정보를 주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Hemminger et 

al., 2007), 온라인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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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구글의 중요도가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

었다(Jamali & Asadi, 2010). 과학기술분야

와 인문사회분야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비

교한 연구(김정환, 김재훈, 황재영, 2011)에서 

두 분야 이용자 모두 학술정보 활용 목적과 정

보활용능력, 인쇄자료 대비 전자자료의 활용비

율,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경로에 있어

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인문사회분야 이

용자는 단행본, 학위논문을, 과학기술분야 이용

자는 연구보고서와 특허정보원을 이용하는 비

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학과 법학전공 대학원

생은 모두 교수자로부터 정보추구전략을 습득

하고 있었다. 도서관과 사서는 주요 정보원으

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서관과 사

서를 정보추구전략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공학

분야 대학원생은 강사나 전문가 등의 인적자원

을 선호하였으나 법학분야 대학원생은 이들에

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분

야 이용자간 차이를 보였다(Kerins, Madden, 

& Fulton, 2004).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등의 신분별로 구분하여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

면,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 연

구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되는 대학도

서관 이용자의 신분은 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Niu & 

Hemminger, 2012). 대학생은 도서관이나 인

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보탐색행위에 자신

감을 갖으며, 학술정보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저학년 학생들은 정보탐색을 하는

데 있어 주변 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학

년이 올라갈수록 주변 지인의 영향력은 낮아졌

다(곽철완, 2017). 대학생의 정보탐색과정을 조

사한 연구(Komissarov & Murry, 2016)에서 

대학생들은 정보탐색을 시작할 때 도서관목록

이나 도서관 웹사이트 또는 전자데이터베이스

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는 서로 다른 경향

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동일 주제배경을 갖

고 있더라도 요구하는 정보의 전문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정보를 요구하며, 온

라인 활용 정보원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는 도서관에서 서비스 계획 시 목표 이용자들

을 초기부터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배경재, 2010). 대학원생들은 탐

색기술을 습득 시 수업 중에 얻는 것 보다는 필요

시 접근하거나 참석할 수 있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었다(Bussell, Hagman, & Guder, 2017). 최

근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대학환경의 변

화 하에서 이용자들은 더욱 복잡하고 융합적이

며 개인화된 성격의 정보요구를 가지며, 지인

이나 커뮤니티 구성과 같은 융합적이고 협업적

인 정보문제 해결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윤경 외, 2020).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정보이용환경

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2010년 이후부터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학도서

관 이용자들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정보요구

와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용자들은 흥미 유발적 요소보다는 도서검색과 

시설 예약서비스와 같이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모바일환경에서 충실히 구현하는 서비스를 더 

요구하고 있었고(문정호, 2012), 정보검색 위주

의 콘텐츠를 선호하며(이유화, 2014), 보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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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간소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

었다(김선화, 2015). 또한 모바일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며 도서관에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Ghuloum 

& Al-lamki, 2017),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인

식과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

폰 앱 서비스가 활성화 되더라도 도서관 방문

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사되었다(윤정

아, 2020).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검색속도가 빠

른 모바일 웹과 접근성, 기능편리성이 높게 나

타나는 모바일 앱의 장점을 지닌 하이브리드 

앱 유형의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

며(문정호, 2012; 이유화, 2014), 향후 대학도

서관 모바일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이용자

의 높은 요구 수준에 맞는 이용자연구의 진행 

필요성이 제안되었다(김선화, 2015).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탐색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이

용자 커뮤니티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Margam & Dar, 2017)에서 특히 

대학도서관은 모바일 시대에 적합성을 유지하

기 위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최대화하고 서비스 

홍보를 위해 모바일 도서관 기술을 구현해야 한

다고 하였다. 중국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

바일서비스에 대해 기존 이용자와 잠재 이용자

의 정보요구를 비교․조사한 연구(Zhao, 2016)

에서 기존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다양성에 관심

을 갖는 반면 잠재적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유

용성과 전통적인 정보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중국 대학의 강

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Ming, Chen, & 

Tu, 2021)에서 모바일 도서관 앱을 사용하려

는 사용자 행동의도는 주로 접근성, 관련성, 

시스템 도움말과 같은 시스템 기능, 인터페이

스 기능, 개인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거나(정영미, 김영기, 

이수상, 2010; 최보윤, 정은경, 2015; Arshad 

& Ameen, 2010),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혜영, 2012; 김성훈, 조

형래, 정지인, 2019)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보

다 이용자 중심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용

자 요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개발 방안을 모색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

하여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방안(정재영, 정혜미, 

2010), 모바일 서비스 개선방안(김성진, 2013; 

Acheampong & Agyemang, 2021), 연구데이

터관리서비스 개발 방안(심윤희, 김지현, 2019), 

법학전문도서관 서비스 개선 방안(김정숙, 2010), 

박사과정생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Delaneya 

& Bates, 2018), 이용자 성격유형에 따른 맞춤

형 서비스 개발 방안(곽우정 외, 2019)을 모색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행위에 대한 연

구들은 주제분야 및 신분별로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정보요구와 이용

행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후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이 변화하였으나, 본 연구의 주제

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환경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요구와 정보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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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대학 환경변화에 따라 구성되는 정

보요구와 정보행위의 공통된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범주적 특성(주제분

야, 신분, 소속대학)을 포괄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주제분야는 인문사회계열, 이공계

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였으며, 신분은 학부생, 

대학원생, 신임연구자(강사, 조교수, 연구경력 10

년 미만 연구원), 경력연구자(부교수, 정교수, 연

구경력 10년 이상 연구원)로 구분하였다. 대학규

모는 등록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수도권에만 치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방소재 대학의 이용자도 대

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41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

었다. 주제분야별로는 인문사회계열 20명, 이공

계열 13명, 예체능계열 8명이며, 신분별로는 학

부생 9명, 대학원생 7명, 신임연구자 8명, 경력

연구자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학규모별로 살

펴보면 대규모 4년제 대학 20개, 소규모 4년제 

대학 14개, 대규모 전문대 6개, 소규모 전문대 

1개,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25개, 지방 16개 대학

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표 1>

과 같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심층면담은 2020년 3월 26일부터 5월 19일까

지 스카이프, 줌, 페이스톡, 전화 등을 이용한 비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시간은 대부분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담 시에는 참여자

로부터 연구윤리 등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비구조화된 면담 방식

으로 대학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일

상 전반을 들여다보고자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참여자의 답변에 맞춰 재질문

을 연속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대부분의 면담은 2명의 면담

자가 함께 동행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보완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총 41개의 

전체 심층면담 데이터를 대상으로 오픈코딩을 

진행하여 코드북에 기반한 오픈코딩과 축코딩

을 통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3.2.1 오픈코딩

귀납적 접근방식에 근거한 내용분석을 수행

하여 총 6개의 주요 키워드(융합, 분야 커뮤니

티, 고객화, 적시성, 공유, 도서관에 대한 낮은 

인지)를 추출하고, 이를 확장하여 총 72개의 개

념을 구성하였다. 각 개념을 코드명으로 변환하

고 그룹화하여 상위코드를 부여하였다. 상위코

드는 총 14개로, 개인적 정보문제(8개 코드), 연

구환경 변화(5개 코드), 교육환경 변화(3개 코

드), 제도적 영향(4개 코드), 동적지식획득(6개 

코드), 지인 활용(5개 코드), 대안적 정보채널

(5개 코드), 의사소통채널(3개 코드), 자료공유

(4개 코드), 표현의 문제(4개 코드), 정보이용

교육(5개 코드), 도서관 서비스(13개 코드), 도

서관 전문성(2개 코드), 도서관 공간(5개 코드)

으로 생성되었다.

상위코드와 코드명, 각 코드별 개념과 정의

로 구성된 코드북을 작성함으로써 여러 명의 

연구자가 오픈코딩 작업 시 통일성과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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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대학유형 규모 지역 주제분야 신분

01 4년제 소규모 지방 이공계열 경력연구자

02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이공계열 학부생

03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이공계열 경력연구자

04 전문대 소규모 수도권 예체능계열 학부생

05 전문대 대규모 수도권 이공계열 경력연구자

06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이공계열 학부생

07 4년제 소규모 지방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08 4년제 대규모 지방 예체능계열 경력연구자

09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이공계열 경력연구자

10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예체능계열 신임연구자

11 전문대 대규모 수도권 이공계열 경력연구자

12 전문대 대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경력연구자

13 4년제 대규모 지방 인문사회계열 경력연구자

14 4년제 소규모 지방 인문사회계열 신임연구자

15 4년제 대규모 지방 이공계열 대학원생(석사)

16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예체능계열 경력연구자

17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이공계열 신임연구자

18 4년제 대규모 지방 인문사회계열 신임연구자

19 4년제 대규모 지방 이공계열 대학원생(석사)

20 4년제 대규모 지방 인문사회계열 경력연구자

21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경력연구자

22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경력연구자

23 4년제 소규모 지방 인문사회계열 경력연구자

24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박사)

25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박사)

26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27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예체능계열 경력연구자

28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29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신임연구자

30 전문대 대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신임연구자

31 전문대 대규모 지방 이공계열 학부생

32 4년제 소규모 지방 예체능계열 학부생

33 4년제 대규모 지방 이공계열 학부생

34 4년제 대규모 지방 예체능계열 신임연구자

35 4년제 대규모 지방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석사)

36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경력연구자

37 전문대 대규모 지방 이공계열 경력연구자

38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석사)

39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신임연구자

40 4년제 대규모 수도권 인문사회계열 경력연구자

41 4년제 소규모 수도권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석사)

<표 1> 연구참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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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픈코딩 작업은 질적

연구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을 사용하였으

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45번과 49번 2개의 동일

한 녹취록에 대해 2명의 코더가 오픈코딩을 실

시하고, 상호코더 일치도를 Cohen’s Kappa 방

식으로 점검하였다. 

 

3.2.2 축코딩

오픈코딩 결과 도출된 상위코드간 의미 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그림 1>과 같이 총 3개의 주

요 축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축은 대학의 환경

변화 인식으로, 참여자들은 사회환경, 교육환경, 

연구환경의 변화를 주요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두 번째 축은 정보요구로, 환경변화 인식 속에서 

참여자들은 ‘적합성, 최신성, 고유성, 신뢰성, 현

장성, 편의성’의 특성을 띠는 정보요구를 주요하

게 갖고 있었다. 다음 세 번째 축은 정보행위로, 

참여자들은 환경변화 인식 속에서 갖게 된 정보

요구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거

나, 인적자원 및 장소매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보문제

를 겪고 있었다. 정보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저작권문제, 소통채널문제, 자원인프

라격차, 미디어․정보활용역량’과 같은 정보문제

를 장애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코드북으로 작성된 상위코드와 코

드명을 기반으로 코딩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3개

의 중심 축인 ‘대학 환경변화 인식, 정보요구, 정

보행위’를 발견하였다. 이후, 각 중심 축을 중심

으로 분류된 기존 코드명을 중심으로 하위 축을 

재구성하고, 여러 개의 코드명을 통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림 1> 내용 분석 결과 도출된 3개 축 간의 관계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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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학 환경변화 인식

각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대학의 

환경변화는 ‘연구환경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의 

2가지 상위코드와 ‘과제수주, 과제수행, 조직특

성 차이, 자기주도학습, 비대면강의’ 등의 코드

명을 활용하여 코딩 작업이 이루어졌다. 최종

적으로 <표 2>와 같이 ‘사회환경 변화, 교육환

경 변화, 연구환경 변화’의 3가지 하위 축과 8가

지 코드명으로 통합되었다.

4.1.1 사회환경 변화

참여자들은 본인의 주제분야에 국한되지 않

는 다양한 주제분야를 접하게 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식을 습

득하여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

절한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과가 진출하는 방향이 진로가 다양하거든요? 

저는 아직 정해진 목표가 없고 저한테는 목적이 

되게 없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선택지가 많은 게. (06,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

계열 학부생)

학문의 융합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융합학과

가 신설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교수

자인 참여자 12, 22는 본인의 전공과목 외에도 

다른 학문분야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식영

역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주요

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제가 맡고 있는 인관관계론이나 리더십 같은 과

목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교양이나 인문사회 관련 

분야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의할 때 도

움이 되죠. (12,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인문사회

계열 교수)

저희 전공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쪽 분야가 

심리학, 사회학 뭐 이런 전통적인 좀 역사가 있는 

분야들하고 다르게 출발 자체가 좀 응용학문이고 

여러 분야가 섞여 있고 (22,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부교수)

하위 축 코드명(통합) 정의

사회환경변화

다양한 주제분야
다양한 주제분야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가운데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 환경 

학문의 융합성 융합된 학문분야 간 연계 속에서 새로운 지식분야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환경 

자기주도 문제해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환경

교육환경변화 

정해진 교육과정 필요한 지식을 다른 전공이나 교과과정에서 유연하게 획득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

개인적 학습 노력
기존 교과과정 외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학습 노력이 요구되는 

환경

디지털 소통 환경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교수자-수강생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 환경

연구환경변화

협업 공동 연구
융․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타 전공분야나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가 요구되는 환경

자원인프라 격차
각 대학이 가진 자원인프라의 격차를 극복하여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환경 

<표 2> 대학 환경변화 인식 축의 상세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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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자 노력하

고 있었다. 참여자 04는 대학의 기존 교과과정 

외에도 본인이 학습해나가기 위한 방법을 자기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방학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또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방학 동안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

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그거를 신청해서 

했고요. (04, 수도권 소규모 전문대, 예체능계열 

학부생)

4.1.2 교육환경 변화

참여자들은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본인이 필

요한 지식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전공 내에서도 본인이 필요한 지식이 다

름에도 다른 전공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은 참여자들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희는 그냥 수업 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표처럼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수강신청을 위해서 

뭐 경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희가 들어야 되는 

수업을 넣으면 돼요. (02,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학부생)

만약에 이제 전공과 좀 상관없는 게 들어가 있을 

때는 듣고 싶지 않은데, 굳이 그걸 들어서 학점을 

내야 되고 그걸로 성적이 되니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04, 수도권 소규모 전문대, 

예체능계열 학부생)

4년제 대학교에 비해서 전문대학교는 다른 과의 

전공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12,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참여자들은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지

식을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교과과정 외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었다.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융합적인 전

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학습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요구

받고 있었다. 

아무래도 융합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깊게 배우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17,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연구원)

디자인 할 때 다른 툴도 필요하다보니까 캐드는 

배웠는데 다른 거는 학원가서 배우지 않으면 모

르는 상태잖아요. 수업이 없으니까 (28,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코로나19의 상황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

육환경으로 보다 빠르게 전환되도록 하였다. 

교수자와 수강생은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강의환경에서 

상호작용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소통 측면

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점

차 디지털 소통환경에서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

라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편의성(참여자 33)이

나 시간차를 두는 논의방식(참여자 38)이 가지

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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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인 참여자 03은 디지털 소통환경이 갖는 

장점을 강화시키기 위해 매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안 되는 그것만 빼면. 약간 

서로 그냥 편하니까.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에 

구애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좋아요. (33, 지방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학부생)

보통 강의실에서 바로바로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 좀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 좀 더 생각이나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텀(term)들이 좀 생

겨서 저는 훨씬 생각을 디벨로프(develop)하기

에는 좋은 것 같아요. (38,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학생들의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만큼 전

달됐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학생들의 반응에 따

라서 강의의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페이스

를 쓰려면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03,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교수)

4.1.3 연구환경 변화

대학환경의 전반적인 변화 흐름에 맞춰 연구

환경도 변화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점차 다

른 전공분야나 대학 외부에 있는 기관이나 기

업, 또는 타 대학과의 협업의 형태로 공동 연구

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과제가 융․복합적인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실제적인 해결을 요구받

게 됨에 따라 참여자 03은 대학이 가지는 “사회

적 영향력”을 주요하게 인식하였다. 참여자 23

과 03은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지속해나가는 일이나 연구자의 자발적인 협업

이 아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협업의 효과성을 떨어트린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문제점을 좀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

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공저를,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22,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부교수)

과거에 교육과 연구중심 정도까지가 대학이었다

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세계적 위상

을 생각할 때는 연구가 사회적 임팩트(impact)로 

연결되기 위한 혁신이 중요 (03,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교수)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가 정부, 관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텀업(bottom-up) 형태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매우 도전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진행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03, 수도권 대규

모 4년제, 이공계열 교수)

자기 영역에서 자기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3, 지방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부교수)

각 대학이 가진 자원인프라의 정도는 연구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

다. 지방대나 전문대 소속 참여자들은 특히 자

원인프라 측면에서의 격차를 주요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대학원생 연구 인력과 학술자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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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의 부족은 참여자들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다른 대학이 가진 인력이나 학술자

원을 확보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방에 있는 학교니깐 대학원생이 없어요,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13, 지방 대

규모 4년제, 인문계열 교수)

전문대 특성은 약간 1인 기업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간분배를 해서 혼자 다 

해야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지요. (41,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석사과정생)

4.2 정보요구 특성

각 참여자들이 대학의 환경변화 속에서 가지

는 정보요구의 특성은 ‘개인적 정보문제, 동적

지식 획득, 대안적 정보채널, 표현의 문제, 도서

관 전문성’ 등의 다수의 상위코드와 ‘문제해결

방법모름, 새로운 관점교류/협업, 워크샵현장

지식, 인터넷통한 문제해결’ 등의 코드명을 통

해 발견되었다. 각 특성은 참여자들이 특정 정

보행위를 선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주요하게 

선택되는 정보행위들이 가지는 특성을 심층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정보

요구의 특성은 <표 3>과 같이 ‘적합성, 최신성, 

고유성, 신뢰성, 현장성, 편의성’의 6가지 하위 

축으로 구성되었다. 

4.2.1 적합성 

참여자 04와 41은 새롭고 다양한 주제분야

의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대학

의 교육 및 연구과정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기

대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얻고자 하였던 지

식을 폭넓게 얻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다. 반면, 

참여자 29는 폭넓은 주제분야를 경험하였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적

합한 정보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위 축 관련 코드명 정의

적합성
적합 정보의 판단, 개인적해결

노력

폭넓은 주제분야를 경험하고 본인이 가장 관심있고 적합한 주제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성

최신성 지인 통한 빠른 정보획득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과업 수행에 주요한 최신 동향정보를 필요로 

하는 특성

고유성
새로운 관점 교류/협업, 세미나 

인적교류, 학회 인적교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관점들로 본인이 가진 고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려는 특성

신뢰성
교수를 통한 문제해결, 분야커

뮤니티활용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려는 특성 

현장성
워크샵 현장지식, 외부기관과

의 교류, 현장지식/사례정보

이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새롭게 변화하는 매체에 담긴 경험지식을 

획득하려는 특성

편의성
도서관 보다 지인활용, 도서관 

아닌 매체이용, 정보채널 변경

매체 경험이 쌓임에 따라 접근이나 활용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노력이 적게 드는 매체를 선택하려는 특성

<표 3> 정보요구 축의 상세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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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고3때 배웠던 것만큼 유지될 뿐이지 

발전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04, 수도권 

소규모 전문대, 예체능계열 학부생)

맨날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나 학

문적으로 부족함을 느껴서 대학원에 가게 된 건

데 그런데 되게 비슷한 용어들도 많고 이론들도 

되게 많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41,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석사과정생)

제가 좀 더 선명하게 주제를 이제 요청 드렸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초기

이니까 좀 넓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29,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강사)

이에 참여자 39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정

보가 사전에 정리되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

고 있었다. 교수자인 참여자 05와 09는 학생들

의 수준이 매번 다르고, 학습 역량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춘 콘텐츠를 계속해

서 제작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학부생, 대학

원생, 교수 등의 다양한 신분의 참여자들은 각

자의 과업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제가 관심 있어서 문의하지 않으면, 네, 그런 게 

잘 정리돼서 어딘가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39,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연구원)

학생들의 수준이 그 해 그 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거기 수준에 맞게 뭐 자료도 제시하고 크리틱

(critique)도 맞춰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

이 좀 걸리고요. (05,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

계열 교수)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 콘텐츠가 없

으면 제가 그냥 자료 수집해서 나름대로 강의 

자료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09,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이공계열 교수)

4.2.2 최신성 

참여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달

라지는 지식을 주요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 

환경변화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연구과정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각

자의 과업을 수행해가고 있었다. 최신 동향정

보를 담은 자료는 참여자의 과업 수행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로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는 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실제적인 최신의 케이스들을 연구하거나 응용하

거나 이런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34, 지방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강사)

각자 이제 논문에 뽑아 와서 쉐어(share)하면서 

어떤 식의 지금 연구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17,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연구원)

4.2.3 고유성 

참여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전공분야

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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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는 과업 수행환경을 마주하면서 대

학 내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안팎에서 새로운 

방식을 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교수님마다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고 전해주는 

지식이나 그런 게 다르니까 다른 학교 00학과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33, 지방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학부생)

논문에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미학과 수업이나 

예술학과 수업이나 영상학과 수업 이런 것들을 

청강을 하고 있어요. (38,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여러 관점의 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하고 

있었다. 주제분야가 다양하고 융합된 사회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은 상이한 요소들의 조합을 통

해 참여자 각자가 가진 고유의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이런 걸 사다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화장품 살 때 이제 이런 성분이 들어가

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만 기대를 하고 들었던 

거라서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26,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사학이지만 거기에다 마케팅을 대입해서도 볼 

수가 있구나 해서 요즘에 체육사회학이나 심리학

이나 학문적 경계가 모호해진, 통합된… (41,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석사과정생)

참여자 개인은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

반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

이 알지 못했던 주요한 관점의 지식을 효과적

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참여자 16은 자신이 알

고 있는 지식을 타인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

록 하는 매체를 주요하게 필요로 하였으며, 이

를 통해 본인이 대학 일상생활 중에 필요한 고

유성 높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인데 비슷한 범위 안

에서 의외로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걸 오히려 더 훨씬 더 풍부하게 좀 그리고 쉽게 

풍부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34, 지방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강사)

여러 세대가 있어서 내가 배울 것도 많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학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민이 생겼을 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조언도 

많이 얻고 (16,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교수)

4.2.4 신뢰성 

참여자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

환하고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같은 

분야에 있는 지인이나 함께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정보

를 교류하고 있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랑 동 분야에 있는 친구들

이 물어보는 책이나 논문이나 특허 같은 거를 

뭔가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제가 보는 



318  정보관리학회지 제38권 제2호 2021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친구들의 

정보도 알 수 있으니까 (17,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연구원)

저는 같은 과 학생들과 같이 읽을 만한 텍스트 

골라서 매주 한 번 세미나 하는 형식으로 스터디

를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38,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4.2.5 현장성 

참여자들은 이론과 연계된 현장성을 띠는 지

식을 주요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이 필요로 하는 경험지식은 이론에 대한 이해

력을 높이고,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필

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임상적인 지식이 진짜 뭔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 

같아요. (33, 지방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학부생)

실기가 주를 이루고 실기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동시대의 미술 경향이나 트렌드 이론 

이런 것들을 곁다리로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어서 

(08, 지방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부교수)

참여자들은 경험지식을 얻기 위해 현장에 직

접 가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있었다. 경험지식은 “살아있는 자료”로서 중요

한 가치를 지니며, 새롭고 주요한 관점을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한 경

험지식이 새롭게 달라지는 매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참여자 05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

가 학술적이기 보다는 실무적인 특성을 주요하

게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서 굿을 본 경험도 우리 쪽에서는 자료 자체로

서 중요한 인정을 받아요. 출판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살아 있는 자료가 더 중시되는 편이죠. 

(36,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교수)

늘 전시를 보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인스

피레이션(inspiration)을 이제 소논문에 녹이는 

편이에요. (38,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

열 석사과정생)

학생들 설계라든가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툴(tool)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학술적인 

자료보다는 좀 실무적인 자료들을 많이 찾고 있

습니다. (05,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4.2.6 편의성 

참여자들이 매체를 선택할 때 주요하게 인식

하는 특성 중 하나는 편의성이었다. 참여자 26

은 본인이 보기 편리한 이미지를 주로 선택하

고 있었다. 교수자인 참여자 05도 본인이 필요

한 정보를 직접 찾으면서 검색 노하우를 쌓아

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매체 활용방법을 담은 

매뉴얼 등을 제공하였지만, 교수자가 직접 경

험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보기 편한 거. 그리고 글보다는 아무래도 사진이

나 그래프 쪽으로 많이 선택해요. (26,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직접 찾는 편입니다. 만약에 공모전을 찾고 학생

전이 있다 하면 문화재를 검색해서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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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들을 검색을 하구요. (05,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참여자들은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매체 활용방법을 교육받는 것보다는, 본인

이 직접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주요하다는 인

식을 갖고 있었다. 매체를 활용해보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감에 따라 참여자 11, 20은 해

당 매체를 편안함을 느끼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라는 게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돌발 상황 있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튕겨나가고 뭐가 안 들린다 그러고 (22,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부교수)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어떻게 보니 이 덕분인지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11,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디서 그냥 한꺼번에 뭐 하루 만에 배우려

고 생각하면 안 되고 노하우가 이제 쌓여야 되는 

거죠. (20, 지방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부

교수)

4.3 정보행위

참여자들은 대학의 환경변화 인식 속에서 형

성된 정보요구 특성에 따라 정보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다양한 정보행위를 수행하고 있었다. 

코드북에서 상위코드로 부여된 ‘지인활용, 의사

소통채널, 정보이용교육, 도서관 서비스, 도서

관 공간’ 등에 포함되는 ‘지인 통한 빠른 정보획

득, 인터넷과 지인획득 차이, 서점이용선호, 타

인 소통채널 수요, 매체 이용교육, 도서관 서비

스경험 부재, 협업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도서관 

사서 전문성 인식’ 등의 코드명을 통해 다수의 

정보행위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 개

인적으로 겪고 있는 정보문제가 정보행위를 수

행하는 데에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최

종적으로 정보행위는 <표 4>와 같이 ‘정보매체 

활용, 인적자원 활용, 장소매체 활용, 개인적 정

보문제’의 4가지 하위 축으로 구성되었다. 

4.3.1 정보매체 활용 

참여자들은 각자가 가진 정보요구를 해결하

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 이미지, 전자책, 인쇄

자료 등의 정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참여

자들은 취업정보나 기업정보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28과 같이 본인에

게 적합한 주요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얻기 

어려웠다. 

김박사넷이나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대

학원이라는 게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를 물어볼만한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찾을만

한 그런 건. (28,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

계열 학부생)

참여자 04와 31의 경우에는 온라인 동영상

이나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본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성 높은 지식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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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축 코드명(통합) 정의

정보매체활용

인터넷정보획득 인터넷을 통한 방대하고 단편적인 정보 획득(￫적합성 낮음)

현장지식획득 온라인 동영상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식 획득(￫현장성 높음)

학습도구 학습 보조 도구로서 온라인 동영상 활용(￫편의성 높음)

수업자료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업자료로서 이미지 활용 (￫편의성 높음)

저작권문제
매체활용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활용도가 낮아지는 정보문제 
발생

인적자원 활용

소통채널문제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획득(￫적합성, 
신뢰성 낮음)

인적네트워크
졸업생, 조교, 대학원생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식 획득 (￫적합성, 편의성, 
현장성 높음)

커뮤니티모임
대학 안팎의 커뮤니티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관점의 지식을 획득하거
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 모색 (￫적합성, 고유성, 신뢰성 높음)

장소매체활용

자원활용장소
교내외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는 행위 (도서관￫적합성, 현장성, 
최신성, 편의성 낮음)

일상편의장소
대학생활의 일상에서 접근성이 높고 편안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 (￫
편의성 관련)

인적교류장소
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 (￫고유성, 현장성 
관련)

자원인프라공유장소 자원인프라가 공유된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는 행위 (￫적합성 관련)

개인적

정보문제

개인적 문제해결노력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원을 획득하려는 행위

미디어․정보활용역량 개인마다 상이한 미디어․정보활용 역량과 효과적 지원방법

<표 4> 정보행위 축의 상세 분석 내용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제가 궁금해 하

는 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들어주시기 힘드시잖

아요. 내가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풍부하게 유튜버들이 솔직하게 알려주고. 

유튜브를 보고 마음의 결정을 했던 거 같아요. 

(04, 수도권 소규모 전문대, 예체능계열 학부생)

개인 블로그에 정리를 해둔 걸 웹서핑 하다가 

본 적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생활

을 하시는구나, 아니면 간호사 업무가 이런 거구

나 하고 지식을 얻어간 적도 있고. (31, 지방 대규

모 전문대, 이공계열 학부생)

참여자들은 온라인 동영상을 학습 보조 도구

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다. 교수자인 참여자 

40도 학생들이 강의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얻도록 권

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개념들이 들어있는 영상 주로 그런 자

료들을 찾아본 것 같아요. (02,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학부생)

저도 그냥 수업만 들어서는 어렵잖아요. 캐드 

수업 들으면서 캐드에 대한 책을 같이 봤었어요. 

유튜브 강의도 조금 봤었고. (28,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처음엔 필요한 동영상도 통계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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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봐라 그렇게 하니까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는 거 같아요. (40,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

사회계열 교수)

참여자들은 이미지를 수업자료로서 활발하

게 활용함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고 있었다. 참여자 12는 이미지가 유용하기 

때문에 전자책을 활용하고 있었고, 참여자 03

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의 특성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지, 사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책들이 유용하

다고 생각이 들고요. (12,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과거의 책은 이미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책이 되어 

버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책을 구입하기 보다는 

온라인으로 자꾸 액세스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

게 좀 딜레마긴 합니다. (03, 수도권 대규모 4년

제, 이공계열 교수)

그러나 저작권 문제는 참여자들이 정보매체

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교수자들은 수업자료로 정보매체

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고 있음

에도, 저작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지식 부

재로 인해 정보매체를 활용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매체활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참여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

해하고 있었다. 

괜히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료를 바꿀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웬만하면 영상으로 업로드 하는 수업 

말고 실시간으로 빨리 지나가는 화상을 잠깐 보

여 준다든가. (34, 지방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

열 강사)

내가 수업을 위해서만 이미지를 따오는데 이걸 

너희들한테 제공을 하면 자료가 돌고 어디어디를 

돌아다녀서 교수님이 어? 이거 잘못되면 저작권 

문제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생들한테 자료를 출력해서 전달한

다든지 (36,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인문사회계

열 교수)

동영상이 오픈 매체에 올라가게 되면 지적재산권

에 관련된 부분을 훨씬 더 민감하게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그만큼 충분히 쏟기가 지금 

어려운 측면도 좀 있긴 합니다. (03, 수도권 대규

모 4년제, 이공계열 교수)

4.3.2 인적자원 활용

참여자들은 메일이나 메신저 등과 같은 소통

채널을 통해 학교나 학과, 교수, 동료 등과 상호

작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메일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들은 

참여자 각 개인의 과업 상황에 적합한 정보가 

아니어서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보들을 제공은 해 주는데 그게 카테고리가 분

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모아서 한 

번에 쏴 줘요. 그게 매주 와요.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읽었어요. (27,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예체능

계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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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총학생회에서 오는 공지 같은 게 굳이 제가 

따로 클릭해서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 것 

같고요. (32, 지방 소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학

부생)

참여자 26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교수자와 메일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심리적

으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참여자 02는 

메신저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상

호작용 하기에는 메신저가 적합한 매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건 메일까지 보내서 질문하기 좀 그래가지고. (26,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자료가 저장기한이 따로 있으니까 지나면 열람할 

수 없게 되면 엄청 불편하게 되죠, 카카오톡이 그때

그때 빨리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거지. (02,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

열 학부생)

참여자들은 소통채널을 통해 필요로 하는 정

보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네트

워크나 커뮤니티모임을 통해 정보문제를 해결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졸업생이나 

조교, 대학원생 등을 통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성 높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졸업한 학생들이 추천해주었어요. 내가 생각해

도 괜찮은 것들만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도서관에서 저한테 그런 문자를 주지는 않습니

다. (11,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과사에 매주 가서 이런저런 거의 물어보는 편이

여서 조교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거의 

바로 해결 돼서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기

도 해요. (34, 지방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강사)

제가 이거를 찾느라고 시간을 들이기가 어렵다보

니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리소스풀(resourceful) 합니다. 

(03,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교수)

참여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획득

은 효과적인 동시에,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참여자 01, 14, 24는 인적 네트

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

고 있었다.

우리 이공계는 교수들이 찾는 게 아니라 학생들

보고 이거 좀 찾아와 그러면 다 찾아오거든요...

(웃음) 사실은 제가 애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잘 몰라요. (01, 지방 소규모 4년제, 이공계열 

교수)

대면이면 가야되잖아요. 가는데도 시간이 있으

니까. 저희는 시간이 없고 ... AI는 되게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직접 해줬으면... (14, 지방 소규

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조교수)

속도 측면에서는 지인들한테 듣는 게 빠르죠. 

(24,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박사과

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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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네트워크는 현장성 높은 정보를 획득하

는 데에도 유리한 측면을 보이고 있었다. 참여

자들은 현장에 있는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지식이 담긴 실무적인 자료를 얻고 있었다.

지인들 통해서 아니면 졸업한 제자들 통해서 실

제로 기업에서 해당되는 회사의 대외비가 아닌 

이상 관련되는 거를 또 전화로 묻거나 이메일로 

실무적인 거 최근에 변화하는 이제 사무 관리 

분야의 트렌드 자료를 좀 수집도 하고 (12, 수도

권 대규모 전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이런 건 찾기가 힘든데 그래서 선배들이랑 연락이 

되게 중요한 게 같은 방면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듣고 자료를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5, 지방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

열 석사과정생)

참여자들은 학회를 통해 최신성 높은 정보를 

주요하게 획득하면서, 인적네트워크를 쌓아가

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커뮤니티 이제 활용하죠. 학회에 나가는 것이 

저와 비슷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연구

를 지금 하고 있구나 가장 업데이트 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 

(22,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강사)

요즘 분위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를 다른 

쪽에 적용하는 연관성 있는 학회가 넓어지는 추

세이기도 하고 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AI 관련

된 학회는 분야를 안 가리고 많이 다니는 편이니

까... (37, 지방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참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모임을 

대학 안팎에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새롭고 폭넓

은 관점을 교류하면서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적

합한 고유의 지식을 획득하고 있었다. 

자기가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얘기를 

하면 같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모으고 있어요. (25,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나는 것도 메모를 해두고, 

새로 소개하는 자료들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두거나 (36,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교수)

저는 자연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얘기 나누는 

게 즐겁고 좀 더 확장되는 부분이 좋았어요. (38,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참여자들은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

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고 있었다. 

혼자서 공부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고, 계속 비판받으면서 고쳐 나가는 거 자기만

의 외딴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게... (31, 지방 대규

모 전문대, 이공계열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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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이 모두 함께 하는 과제기 때문에 보통 문제

가 생기면 다른 누군가는 먼저 해결해 놨어요.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02,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학부생)

4.3.3 장소매체 활용 

참여자들은 도서관, 학과사무실, 연구실, 서

점 등의 교내외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하여 정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앞서 

정보요구의 6가지 특성 중 일부가 각 장소에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는 참여자들이 해당 장

소를 정보행위로서 선택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

이 되었다. 참여자 25, 18은 도서관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험

을 하였다. 그러한 경험 이후에, 참여자들은 도

서관에 본인이 필요한 자원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도서관을 주요한 정보매체로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

희망도서 신청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신학하고 

조금만 관련이 있는 책은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25,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

정생)

옛날에는 요청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요청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도서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제가 필요한 건 거의 없으니까... (18, 지방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조교수)

참여자 39, 08은 도서관 자료의 현장성이나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적시적으로 자료를 이용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다. 

도서관에 온라인 강의 이런 거를 업로드 해 놓은 

게 있긴 한데 너무 옛날 자료여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구요. (39,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

회계열 연구원)

미리 신청을 했는데 2월 달 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5월 말쯤 보통 와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08, 지방 대규모 4년제, 예체능

계열 부교수)

참여자 25, 23은 도서관 자료 활용에 있어 편

의성이 떨어짐에 따라, 서점을 이용하거나 다

른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다. 

빌리고 싶어도 경쟁이 좀 치열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빌리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 사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25,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

정생)

우리 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있는 책인데도 검색을 못해내는 경우가 있고. 

(23, 지방 소규모 4년제, 국문과 부교수)

이와 같이 도서관을 통해 적합한 자원을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참여자들은 도서

관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곳 보다는, 개인의 

학습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도서관이 아

닌 학과 사무실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참여자 35의 경우에는 자원활용 장소

로서 효과적으로 학과 사무실을 이용하는 정보

행위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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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도서관 이용할 때는 그냥 공부만 하러 가는 

거 같아요. (06,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학부생)

학교도서관은 책보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 

(37, 지방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수업 자료로 필요한 거라 학과 사무실에서도 거

의 다 알고 있고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면 

학과 사무실에서 찾거나 아니면 교수님도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부족한 거는 잘 못 느껴요. (35, 지방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의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학

습이나 연구 수행 등의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

합한 공간의 부재는 참여자들이 대학 내에서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고 있었다. 

대학원생 한 명당 자기 공간이 없는 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나는 늘 노마드 인생을 학교 안에서

도 살아야 되고 (웃음) 내 공간이 없다라는 게 

좀 어려운 점인 거 같아요. (38,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사실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

제잖아요? 분위기가 아늑하고 조용하고 좋은 그

런 데서 더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

열 강사)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자기만

의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안에 

도서관이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11,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참여자

들이 도서관을 일상편의공간으로 인식하기 어

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도서관이 본관인데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04, 수도권 소규모 전문대, 패션디자인 학부생)

건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교수님들은 불만도 좀 

있고, 도서관 이용하는 게 어렵다고 좀 하더라고

요. (12,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비서학 교수)

계속 그럼 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뭐 반납하거

나 할 때 먼 것도 있고. (25,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참여자들은 본인의 과업에 필요한 지식을 획

득할 수 있는 인적교류 장소를 필요로 하고 있

었다. 연구실이 따로 없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요즘은 자료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 역할도 많이 하는 거 같구요. (05,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학교별로 연구팀이 좀 활발한 곳이 있어요. 저희 

지도교수님은 따로 뭐 연구실을 운영하지 않으셔

서 이제 뭐 근처 선생님들한테 좀 조언 얻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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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41,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석

사과정생)

자원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대학 간의 자원인프라 

격차를 주요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

원인프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기관 차원의 협력

을 통해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들마다 바로 다운(download)되는 데도 있

고 출력만 되는데도 있고 (13, 지방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교수)

가장 큰 문제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얼마만큼 

다 오픈해놓고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여서 특히

나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반 자체가 잘 

안 되어있더라고요. (30,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인문사회계열 강사)

외국에서 대학도서관에서는 볼 수 있지만, 국내

에서는 못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MOU로 해결해 주면 신진연구자들이나 많은 학

생들한테 좋죠. (13, 지방 대규모 4년제, 인문사

회계열 교수)

자원을 대학들 간에 혹은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연구자들한테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22,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

회계열 부교수)

4.3.4 개인적 정보문제 

참여자들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개인적인 노

력으로 획득해나가고 있었다. 본인이 필요한 정

보를 찾는 행위를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참

여자의 경우, 타인이나 도서관에 도움을 요청하

는 행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되도록이면 제가 직접 찾아서 하려고 하는 편입

니다. (07, 지방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학

부생)

저 같은 연구자들은 또 막 저희가 찾으니까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서관에서까지는… (29,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강사)

그러나 참여자 05, 17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

면서 다양한 주제분야 데이터가 융합되는 연구

환경에서 본인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 

많은 노력이 들었다. 이 경우, 개인적인 노력으

로 적합한 자원을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

연구에 대한 데이터 구하는 게 제일 좀 힘들었습

니다. 직접 제가 다 해야 되니까 혼자서 해야 

되니까 힘들었고요. (05,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저희가 오래된 학과나 오래된 랩실이 아니어서 

그런 걸 선배나 막 이렇게 통해서 많이 받지는 

못했거든요. 저도 거의 초창기 멤버기 때문에 

주로 직접 알아보거나. (17,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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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각 개인은 상이한 학습 역량을 비롯

한 미디어․정보활용역량을 지니고 있는 상황

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는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이공

계열과 같은 주제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분

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학생들의 눈높이나 가치관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략) 

그런 부분에서 아마 수업하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하지 않나 싶습니다. (12, 수도권 대규모 전

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이제 학생들마다 그 자료를 찾는 사람마다 관심

사가 다르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해줄 순 없는 거죠. (10,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강사)

기존의 것을 가져다 그대로 써버리면 학생들이 

수준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조절을 해서 이제 강의 자료를 별도로 만들

고 (09,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이공계열 교수)

참여자들은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몰라서 적절히 정보를 활용하지 못

하는 경우를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등의 신분 모두에서 포

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신분에 있는 참

여자들은 학습, 연구, 강의 등의 과업환경에서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논문을 찾아도 이걸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활용 못 

했던 것 같아요. (31, 지방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

열 학부생)

인터넷을 사용할지 몰라서 정보를 얻는 것 거의 

대부분이 논문이나 책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25,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생)

교수법을 저는 배우러 가니까 알지만 모르는 사

람들도 많고 막상 배워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

르는 사람도 많고 (14, 지방 소규모 4년제, 인문사

회계열 조교수)

아이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찾는 법이

라든지 알 거 같은데 의외로 많이 모릅니다. (11, 

수도권 대규모 전문대, 이공계열 교수)

참여자들은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드는 경우에는 

정보탐색 행위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

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대

안적인 매체를 찾는 행위에도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귀찮죠. 귀찮으니깐 그냥 제가 아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10,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예체능계열 강사)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안 나오면 새로 찾아야 

된다거나 다시 시작하니까 사실 좀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15, 지방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석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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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검색

해보고 안 나오면 저 혼자 궁금했던 거는 좀 더 

빨리 포기하기도 해서 (26, 수도권 소규모 4년제, 

인문사회계열 학부생)

이에 참여자 19는 정보매체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적합한 정보를 획득

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참여자 06은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

었다. 교수자인 참여자 03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탐색 경험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향성을 지도하는 방식으

로 학생들의 미디어․정보활용역량을 높이고 

있었다. 

키워드에 좀 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에 

빠르게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데 그냥 무작정 보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배가 

걸리는 거죠, 남들에 비해. (19, 지방 대규모 4년

제, 이공계열 석사과정생)

정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저한테 

이롭고 정보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06,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계열 

학부생)

찾아온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할 

때에 어떤 것들이 잘 이해가 됐고 잘 이해가 

못 됐는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크리티컬 리딩

(critical reading)할 수 있게 코칭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구요. (03, 수도권 대규모 4년제, 이공

계열 교수)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

해 이용자가 대학의 환경변화 속에서 인식하는 

정보요구 특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행위,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정보문제를 탐색하였다. 

총 41개의 녹취데이터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환경변화, 정보요구, 정보행위’의 3개 축을 구

성함으로써 환경 변화 인식을 기반으로, 참여

자들이 가진 정보요구와 정보행위를 발견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주요하게 인식하는 대학을 둘

러싼 ‘사회환경, 교육환경, 연구환경’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다양하고 

융합적인 주제분야의 환경 속에서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해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었다. 기존 교과과정에

서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기 어려운 환

경에서 개인적인 학습 노력이 요구되었고, 코로

나19로 인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이 보

다 더 강화된 환경에 처해있었다. 융․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을 통한 공동 연

구가 활발해지는 한편, 대학 간 자원인프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환경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의 환경변화 속에서 참여자들은 

‘적합성, 최신성, 고유성, 신뢰성, 신뢰성, 현장

성, 편의성’의 6가지 특성을 띠는 심층적 정보요

구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가진 

정보요구를 표면적인 현상으로 기술하기 보다

는 각 참여자별 인식 속에 존재하는 공통된 요

소로서 특성화하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생성

하였다. 참여자들은 폭넓은 주제분야를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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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본인에게 적합한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였다(적합성).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서 과업 수행에 주요한 최신 동향정보를 필요로 

하였으며(최신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관점들을 기반으로 본인이 가진 

고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고

자 하였다(고유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과업을 수

행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였으며(신

뢰성), 이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경험지식

을 새로운 매체를 통해 얻고자 하였다(현장성). 

매체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에게 접근성

이나 심리적 편안함 등의 측면에서 노력이 적게 

드는 매체를 선택하려는 정보요구 특성(편의

성)을 갖고 있었다. 

셋째, 이용자가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보행위와 그 과정에서 겪는 정보문

제를 ‘정보매체 활용, 인적자원 활용, 장소매체 

활용, 개인적 정보문제’의 4가지 하위 축으로 

발견하였다. 첫 번째 하위 축인 정보매체 활용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인터넷, 온라인 동영상, 

소셜미디어, 전자책, 이미지 등의 매체를 활용

하여 인터넷상의 방대한 정보나 현장지식 등을 

획득하고자 하였으며, 학습 보조도구나 수업자

료로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과 같

은 매체활용 정보의 부재는 참여자들을 심리적

으로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매체활용도를 낮추

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하위 축

인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메일이

나 메신저 등의 소통채널을 통해 지식을 획득

하고자 하였으나, 적합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자들은 인적네트워

크나 대학 안팎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모임

을 형성하여 본인에게 적합하면서 고유한 지식 

등을 획득하였다. 세 번째 하위 축인 장소매체 

활용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자원활용장소, 일상

편의장소, 인적교류장소, 자원 인프라 공유 장

소’에서의 정보행위를 통해 각자의 과업 수행

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이 경험한 장소매체로서 도서관, 학과사무실, 

연구실, 서점 등이 발견되었으며, 각 장소가 보

이는 낮은 정보요구 특성은 참여자들이 주요한 

정보행위 매체로서 선택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네 번째 하위 축인 개인적 정보문제는 

참여자들이 정보행위를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마다 상이한 미디어․

정보활용역량이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발견점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방향성을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정보행위를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가 가진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이용자 본인의 과업에 필요한 정보를 최

소한의 노력으로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과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

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

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부생, 대학원

생, 교수 등의 신분이나 인문사회계열, 공학계

열, 예체능계열 등의 주제분야에 있는 다수의 

참여자 각 개인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학도서관의 미디어․정

보리터러시 서비스가 신분이나 주제분야 등의 

범주에 따라 설계되는 것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디어․정보리터러시가 

강사와 수강생 간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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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수행하는 정보매체 경험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성을 코칭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이용자가 환경변화 속에서 주요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발

견한 6가지 정보요구 특성은 참여자가 환경변

화에서 본인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가진 특성을 드러내

고 있다. 참여자들이 보이는 정보행위는 이러

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매

체 활용이나 소통채널 활용은 편의성 측면에서

는 효과적이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의 측면

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인적네트워크나 커뮤니티모임을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려는 모습

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이나 학과사무

실, 서점 등의 장소는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자

원을 획득하는 매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참

여자들은 이러한 인적자원이나 장소매체를 활

용하여 적합성, 고유성, 현장성 등의 정보요구

를 충족하려는 정보행위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은 적합성, 현장성, 최신성,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정보요구 충족 경험을 제

공하였고, 이는 이용자들이 주요한 정보매체로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

라서 이용자의 정보요구 특성을 충족할 수 있

는 장소매체로서 도서관을 주요하게 구성해나

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신뢰성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용자

가 각자가 지닌 지식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

원인프라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참여자가 속한 각 대학(지방대, 국립대 등)

마다 상이한 자원인프라의 격차는 참여자가 학

습, 연구, 교육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

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적네트워크나 커뮤니티

모임 등을 활용하여 과업에 필요한 자원을 획

득하고 있었다. 이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특정 

대학 내에 국한되지 않은 자원공유 체계를 효

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

이 제기된다. 대학도서관의 데이터 큐레이션이나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Repository), 개방형교

육자원(Open Education Resources: OER) 등

의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모색들(이정

미, 2020; 한승희, 이혜원, 2020)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지식

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교류의 장소

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교육․학습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하

고 새로운 관점의 지식을 폭넓게 획득할 수 있

도록 정보매체활용 정보와 방법을 적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보매체 활용 

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

되지 못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심리적인 위축감

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정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

었다. 정보매체는 개인적 학습 도구나 수업 자

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코로나19로 디지털 소통

환경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수자와 수강생 간의 

상호작용 도구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었

다. 이에 각 개인이 정보매체 활용에서 겪는 문

제 상황에 대처하여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접근이 편리

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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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대학

의 환경변화가 미치는 영향요소를 찾아내기 위

한 탐색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의 

환경변화가 참여자 개개인에게 두루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개개인의 역량과 수준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자원인프라 구축환경에 맞춘 서비스

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발견한 참여자들이 가진 공통된 영향요

소가 이용자의 범주적 특성(주제분야, 신분, 소

속대학)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변화-정보요구

(특성)-정보행위’의 3개 축간의 상호 영향관계

를 발견하였지만 상호관계의 방향성을 검증하

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발견점을 토대로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확증적이고 구

체적인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발 전략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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